필자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미생물학과에 방문과학자로 초청을 받아 2003년 3월 가족들과 함께 밴쿠버에 도착, UBC 교직원 아파트에서 기대에 찬 밴쿠버 생활을 시작하였다. 일년 동안 UBC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밴쿠버의 생활을 경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밴쿠버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후2004년 교직원 아파트에서 UBC의 Hawthorn Place로 이사, 2007년 7월 부동산 중개인으로 전업을 하기까지 UBC에서 4년 여 간 연구교수로 근무하였다.
이번 첫 칼럼에서는 필자가 밴쿠버에 처음 와서 현재까지 5년이 넘도록 만족스럽게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인 UBC타운을 소개하고자 한다. 

UBC는 밴쿠버 다운타운으로부터 불과 30분 정도 떨어진 밴쿠버의 서쪽 끝 포인트그레이(Point Grey)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탁월한 연구실적과 우수한 교육환경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명문대학이다. UBC의 캠퍼스는 밴쿠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 중 하나로, 눈 덮인 산과 바다의 절경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장미정원(Rose Garden)을 비롯하여 인류학박물관(Museum of Anthropology), 최첨단시설의 예술공연장인 첸 센터(Chen Centre), UBC 식물원(Botanical Garden) 및 밴쿠버의 시내와 캠퍼스 사이에서 그린벨트 역할을 해주는 763 헥타르에 이르는 퍼시픽 스피릿 공원(Pacific Spirit Regional Park) 등이 주변 장관을 이루고 있다.
UBC는 1908년 3월 7일 공식 개교한 이후 금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았으며 그 동안 캐나다 국내는 물론 해외 각지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는 전문직,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등을 다수 배출해 내었고 특히 지난 2-3년 동안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40위 안에 드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UBC캠퍼스에 자리한 주거단지는 탁월한 자연환경 및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니버시티 타운(university Town)으로 불리는 이 주거단지에는 일반인들이 분양 받아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콘도 그리고 타운하우스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곳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UBC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및 쾌적한 캠퍼스의 환경을 백배 즐기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UBC 주거단지에 거주할 경우 매년 Fraser Institute에서 발표하는 BC주 Secondary School 순위에서 공립학교로는 유일하게 매년 10위 내에 랭크되고 있어 우수학교로 손꼽히고 있는University Hill Secondary School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어서 교육에 관심이 높은 한국 및 중국인 부모들이 UBC의 주거지역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UBC의 대표적인 주거단지로는 Hampton Place, Hawthorn Place, Chancellor Place 와 최근에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Wesbrook Place 등이 있다.

Hampton Place는 UBC에서 가장 먼저 개발하여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주거 단지로서 1989년 이후 10년 동안 개발되어 현재 총 11개의 빌딩에 957 채의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용하고, 고급스럽게 단장되고 정돈된 단지의 환경 때문에 노인층의 캐나다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wthorn Place는 2007년에 완공된 주거지역으로서, 교직원 및 일반인들에게 분양된 총 719 채의 아파트, 콘도 및 타운하우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에 UBC 캠퍼스에는 처음으로 들어선 UBC Old Barn 커뮤니티센터를 비롯, 아기자기한 공원과 놀이터 등의 시설로 인해 가족 단위의 입주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 
Chancellor Place는 UBC 캠퍼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지 주변에 Vancouver School of Theology와 Carey Theological College 같은 명문 신학대학교들이 자리하고 있어 학구적이고 조용한 분위기와 더불어 바다와 산이 보이는 전망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모두 614채의 아파트와 콘도 그리고 타운하우스가 건축될 예정이며 현재 마지막 단계의 프로젝트인 콘도와 타운하우스로 구성된 “Coast”의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발되기 시작한 Webrook Place는 UBC의 남쪽 캠퍼스(South Campus)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지로서, 유니버시티타운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곳에는 고층콘도와 아파트, 타운하우스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쇼핑센터, 학교, 상가, 은행, 병원, 커뮤니티센터, 놀이터, 공원 등 온갖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일반인들에게 분양되는 1790채, 임대용 199채, 노인전용 180채 및 상가주택 312채 등 총2,481 채의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Wesbrook Place는 가까이에 해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자연 수풀림 등이 있어서 거주자들에게 조용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적 주거단지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으로 제한된 지면을 통해 현재 필자가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인 UBC 캠퍼스의 주거공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로 첫 칼럼을 시작하며,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밴쿠버 부동산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